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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 합당한 경제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저
서를 출간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저자의 친구인 목회자가 경제학
에 대한 기본지식이 의외로 부족함을 보고 목회현장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안타까움이 집필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본서는 총12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반부인 제1장에서 3장까지는 경제학에 
대한 기본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제1장에선 성경의 세계관을 소개하면서 경
제학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즉, 성경의 기본 구조인 창
조, 타락과 심판, 그리고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세속적인 경제(원
리)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기본 구도를 제시하고 있다. 성경적인 
경제원칙을 일찍이 소개한 D. Hay (전강수 역, “현대경제학과 청지기 윤리”
로 번역됨)을 참조하여 두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실증적 경제원칙과 
규범적 경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실증적 원칙으로는 희소성의 원칙(창 1: 
17에 기초), 인간의 이기성과 부분적 이타성, 노동의 사명과 고통을 성경의 
기본 정신에 비추어 성경적인 경제의 기본원리(실증적 경제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규범적 원칙으로는 인간만족 보다는 하나님 만족 우선, 청지기 
사명, 청지기 권리, 자연보존 등 4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
인의 성경적인 경제행위 원리와 경제생활 실천을 상기의 3 원칙과 4가지 규
범 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차
지하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경제생활의 나침반 역할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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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일이다. 
후반부인 제4장의 “가계의 소비생활”부터 제9장 “일과 여가” 까지는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성경적인 경제생활-소비, 기업의 생산
활동, 환경오염에 대응, 돈(소득)과 재산 관리, 여가 및 노동-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각장마다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설명하고 성격의 원리에 견주어 어
떤 경제생활(행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장부터
는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경적인 경제활동을 설명하고 있어 개인, 사회 및 
국가에 이르기까지 각 부문의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좀 아쉽다면 이제는 성경경제학(biblical economics)에 관해 좀 더 학
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서가 출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거 (약 10~20년 
전)에 비하면 성경경제학(biblical economics)에 관한 서적들이 제법 많이 출
간되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이 규범적 경제학 접근에 가까운 저서들이다. 그리
고 저자가 앞부분에서 제시한 성경의 세계관 (3가지 원리 + 4가지 규범)과 세
속의 경제학(혹은 경제행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이나 
분석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다소피상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어 이 분야를 연구
하는 전문가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규범적 원리에 대해 언급한 저
서는 많이 나와 있는데, 실증적 경제원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창조, 타락, 구
원의 프레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엄정한 논
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에서 나타내듯
이 일반 그리스도인을 위한 바람직한 경제생활에는 많은 시사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서적이라 일독을 권한다.




